
동양나일론 수율하락 "일파만파"
6월 긴급보수위해 2주간 가동중단 … P P·A N시장 여파 확산

9 5년 3월 정기보수기간동안 수율향상을 기대하며 D e b o t t l e n e c k i n g에 들어갔던 동양나일론의 UO P

공정이 정기보수이후 오히려 수율이 하락하는 뜻밖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. 

특히 관련기업들은 프로필렌 S p o t시장이 유도품 수요증가로 인해 가뜩이나 수급불균형이 맞지 않은

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사고로 최고조에 달한 A N가격의 반전과 공급물량 부족해소 등의 기대심리

가 한꺼번에 사라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대만·타이와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UO P공정을 통해 프로필렌을 생산해온

동양나일론은 보수기간동안 폴리박스를 하나더 설치해 가동률 1 0 0 %로 1일 5 0 0톤 생산 계획을 세웠

으나 보수이후 오히려 가동률이 7 0 %로 떨어지며 1일 3 5 0톤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동양나일론은 물론 원료를 공급받아온 대한유화 및 동서석유화학이 부족분을 충당하느라

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더욱이 동양나일론은 오는 6월 중순경부터 2주동안 가동을 중단, 긴급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어 프로

필렌 공급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. 

동양나일론은 이미 대한유화 및 동서석유화학에 장기계약물량 공급이 어렵다며「공급불가」를 통보한

바 있다. 

결국 동양나일론은 자체 수요분도 턱없이 부족, 지난 5월에는 일본에서 국제가격 5 6 0달러보다 무려

8 0달러 비싼 톤당 F O B기준 6 4 0달러에 6 7 0톤을 사들이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. 

또한 긴급보수기간중 프로필렌의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6월 삼성종합화학으로부터 6 3 0 ~ 6 4 0달러

( C & F가격기준)에 2 0 0 0 ~ 2 5 0 0톤 가량을 공급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대한유화는 갑작스런 공급불가방침 통보에 따라 동양나일론으로부터 분기별 장기계약으로 월 2 5 0 0

톤을 공급받아왔으나,  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내 프로필렌 생산기업은 물론 미국·일본 등 수입

을 시도, 한고비는 넘겼지만 단기성 대비책에 불과, 장기적인 대비책으로는 여의치 않는 것으로 알

려졌다. 

따라서 대한유화는 4월2 0일 들어갔던 정기보수기간을 5일 앞당긴 지난 5월2 2일 서둘러 조기가동에

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

대한유화는 엔고영향으로 자동차 공업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2 / 4분기동안 프로필렌 3만톤가량을 수

입할 계획이었으며, 동양나일론의 사고로 어려움이 겹치게 되자 동양나일론으로부터의 향후 프로필

렌 수급희망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동서석유화학도 동양나일론으로부터 월 2 5 0 0톤을 받기로했던 계약에 차질을 빚자 해외는 물론 국내

프로필렌 생산기업과 줄대기를 서두르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. 

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운송기간이 한달이상 걸려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일본도 감산정책

과 대만 등으로의 공급에 따라 시장이 타이트, 물량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. 

또 긴급구매에 따라 가격이 톤당 6 6 0달러까지 치솟아 타산성이 맞지 않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

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 유공·대림산업·한화종합화학등 국내 기업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으나 현시점이 3 / 4분기 가격

을 결정할 시점이어서 가격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한편, 동양나일론은 긴급보수로 수율이 원상회복된다할지라도 이미 신용도가 떨어진데다 장기 가동

중단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터여서 기업간 수급마찰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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